
달은 어떻게 달이 되었고, 왜 날마다 모양이 달라질까?

무지무지 넓은 우주 속에서도 우리 태양계에 자리한 

지구의 달은 오직 하나뿐이고, 수십억 년 전부터 늘 우

리 곁에 함께했습니다. 날마다 쉼 없이 지구 둘레를 여

행하는 달 덕분에 사람들은 날마다 다른 모양의 달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책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지, 달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달은 어떻게 

지구를 돕는지를 조곤조곤 알려 줍니다. 달의 변화무

쌍한 모습을 의인화한 귀여운 일러스트도 달에 대한 

친근감을 더해 줍니다. 달과 친구가 되고 싶은 어린이

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달 그림책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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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모양의 달을 잘라 왼쪽 페이지에 예시처럼 붙여 주세요.

예시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







◇  물방울의 여행을 표현한 아래 그림들을 잘라 주세요.



◇  물의 여행을 순서대로 붙여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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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 함께 여행하며 배우는 물의 순환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고 호수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해가 호수를 쨍쨍 비추기 시작하자 몇몇 물방울이 몸

을 식히기 위해 하늘로 슝 떠오릅니다. 이제 하늘에 물

방울이 가득합니다. 물방울들은 함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모여들어… 짜잔! 마침내 

구름을 이루었습니다. 구름이 되어 기분이 너무 좋은 

구름은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때, 구름은 바람을 만납니다. 바람이 불

면, 구름도 두둥실 떠밀려 갑니다. 이제 구름은 어디로 

갈까요? 자연 속 물의 순환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날

씨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 주는 그림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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